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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포럼 일정

시 간 일 정 내 용

14:30~14:40 개회

환영사
- 이선경 (청주교육대학교 교수,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포럼 총괄)

인사말
- 이창규 (환경부 환경교육팀장)

14:40~15:10
기조발제

사회: 정수정
한국환경교육
연구소 소장

기조발제 1. 새로운 문명, 새로운 인간, 새로운 교육
-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 국가환경교육센터 센터장)

15:10~15:30 기조발제 2.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확산
-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

15:30~15:50 기조발제 3.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 윤상혁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장학사)

15:50~16:00 휴식시간

16:00~16:45

토론

좌장: 김남수
국토환경연구원 
부원장

지정 토론
- 임양석 (환경부 환경교육팀 사무관)
- 박세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연구사)
- 남용욱 (경상남도환경교육원 교수부장)
- 장소영 (울산 옥서초등학교 교사)

종합 토론
오프라인·온라인 참석자

16:45~ 폐회 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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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문명, 새로운 인간, 새로운 교육

이재영 (공주대학교 교수, 국가환경교육센터장)

Ⅱ. 발표 자료

기조발제 1



Ⅱ. 발표 자료 - 기조발제 1

질문 1. 코로나19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가르치는가?

새로운 문명

새로운 인간

새로운 교육

이재영

(공주대학교 환경교육과,

국가환경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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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포럼

질문 3.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가르치는가?

질문 2. 마을과 지역의 기후변화 문제를 가르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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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표 자료 - 기조발제 1

이번 수능에 이런 논술문제가 나왔다면…

•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 사

회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 지 논하시오.

•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누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사

례를 들어 설명하고, 이 상황을 환경정의 또는 인권의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 만약 당신이 헌법재판관이라면,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어떤 판결

을 내리겠는지 제시하고, 당신의 판단을 정당화하시오.

청소년기후행동: 기후결석시위

72.4% 지지 혹은 매우 지지

출처: 국가환경교육센터, 2020. 3.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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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자본주의의 현실: 15명이 1,500조원/17개월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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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표 자료 - 기조발제 1

지구〮생태〮시민

= 생태시민 + 세계시민 + 민주시민
--------------------------------------------

지구인으로서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과 문제해결을 위함 참여

추구하는 인간상

1989년에 만난 3권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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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포럼

새로운 인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풍요의 한계’를 설정할 수 있고,

그 한계 안에서 좋은 삶을 설계하고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새로운 문명-사회-개인
(인류) 성장의 한계 (개인) 자발적 가난(사회) 생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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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표 자료 - 기조발제 1

새로운 문명: 자발적 가난을 풍요의 한계로 구조화

새로운 사회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생존할 권리’를
함께 보장하는 집단주의 사회

공동체 구성원에 포함되는
자연(생명)의 범위는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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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삶에 대한 새로운 미의식

지속가능성의 세 층위: 문명, 사회, 개인

인간-자연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

누릴 수 있는 풍요의 한계 설정

지구의 수용능력 한계에 대한 이해

미래 교육의

3가지 핵심 역량

비판적 사고

창조적 사고

집단적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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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표 자료 - 기조발제 1

스위스의 동물복지법과 갑각류 규정 (2018년 3월 1일 시행)

스위스의 동물복지법시행령

• 이 규정은 척추동물, 두족류(Cephalop o da) 및 가재
(Reptantia)의 취급 , 유지, 사용, 개입을 규제

• 가재: Stenopodidea(해로새우하목) 및 Caridea(생이
하목)을 제외한 Pleocyemata(십각목)의 갑각류

• 제8절. 동물의 도축과 도살
• 1장. 일반조항
• 제177조. 도축과 도살에 대한 요건

• 척추동물과 가재는 유능한 사람만이 도살할 수 있다.
• 제178조 강제기절

• 척추동물과 가재는 마취 상태에서만 죽일 수 있다. 마
취가 불가능한 경우 통증, 고통 및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179조 허용된 기절 방법
• 전기충격, 뇌의 기계적 파괴

• 스위스는 1992년 "동물의 존엄성 보호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을 포함한 최초의 국가

생태문명을 향한 도약

1. 스위스의 ‘동물복지법’ 개정과 새로운 생명윤리의 과제

1. 필리핀의 ‘환경을 위한 졸업유산법’ 제정과 식민지 독재의 극복

2. 볼리비아의 ‘어머니지구법’과 토착적 생태사회주의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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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법-윤리-문화(요리)의 대화

과학

법윤리

문화

과학적 (불)확실성: 바닷가재는 고통을 느끼는가?

"They show all indicators of it being pain, so although
I can't say if lobsters experience pain ... there's always
an element of doubt," Elwood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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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표 자료 - 기조발제 1

모든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면 나무 2그루 심어야

• 22002200년년 88월월 2266일일 가가족족식식목목법법((FFaammiillyy TTrreeee PPllaannttiinngg AAcctt,,

HHoouussee BBiillll NNoo.. 66993300))이이 만만장장일일치치로로 통통과과되되었었는는데데,, 이이 법법

에에 따따르르면면 필필리리핀핀에에 거거주주하하는는 모모든든 부부모모((법법적적이이던던 아아니니던던))

는는자자녀녀 11명명당당 22그그루루의의나나무무를를심심어어야야한한다다..

• 나나무무는는 자자기기집집 마마당당에에 심심어어도도 되되고고 그그렇렇지지 않않으으면면 지지정정된된

장장소소에에심심어어도도된된다다.. 나나무무는는

• 아아이이들들이이 출출생생한한 뒤뒤 3300일일 이이내내에에 심심어어야야 하하고고,, 심심을을 수수 있있는는

나나무무는는자자생생종종등등으으로로제제한한된된다다..

필리핀의 ‘환경을 위한 졸업유산법’
• Graduate Legacy for the Environment Act (2019. 5. 29)

• 필리핀은 무분별한 개발로 세계에서 삼림 훼손이 가장 심각한 국가 중 하나

• 법안을 발의한 개리 알레하노 의원은 필리핀에서는 매년 1200만 명 넘는 어린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500만
명이 고등학교를, 50만 명이 대학교를 졸업한다"며 "이들이 심은 나무 중 10％만 살아남아도 한 세대에 5250억
그루 이상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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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의 파차마마법(어머니지구법)

• 이 법은 자연을 신성한 집, 즉 우리가 밀접하게 의존 하는 파차마
마 (어머니 지구) 로 보는 토착 개념에 뿌리

•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 지구는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
적이고 보완적이며 공통의 운명을 공유하는 모든 생명체의 분리
되지 않은 공동체로 구성된 살아있는 역동적인 시스템”

• 이 법은 볼리비아의 경제와 사회의 근본적인 생태학적 방향 전환
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모든 기존 및 미래의 법률이 어머니 지구
의 법에 적응하고 자연이 설정한 생태학적 한계를 수용할 것을 요
구

• 더 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을 좋은 삶이라고 믿는 오늘
날과 달리 Sumaj Kawsay 또는 Vivir Bien ("잘 살기" 또는 자연과
사람과 조화롭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토착 개념)에 의해 인도되는
공공 정책을 요구

출처: www.therightsofnature.org/bolivia-law-of-mother-earth/

정치-법-생태-교육의 대화

정치

법생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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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표 자료 - 기조발제 1

정치-법-전통-종교의 대화

정치

법종교(윤리)

전통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보편 선언 (2010년 4월)

• Article 2. Inherent Rights of Mother Earth

(1) Mother Earth and all beings of which she is composed have the following inherent rights:

(a) the right to life and to exist;

(b)the right to be respected;

(c) the right to continue their vital cycles and processes free from human disruptions;

(d)the right to maintain its identity and integrity as a distinct, self-regulating and interrelated being;

(e) the right to water as a source of life;

(f) the right to clean air;

(g)the right to integral health;

(h) the right to be free from contamination, pollution and toxic or radioactive waste;

(i) the right to not have its genetic structure modified or disrupted in a manner that threatens it
integrity or vital and healthy functioning;

( j) the right to full and prompt restoration the violation of the rights recognized in this Declaration
caused by huma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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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정치적으로 절망스러웠던 1989년,
처음 읽으며 무척 낯설었던 ‘자발적 가난’이라는 말을

기후위기로 다시 절망스러운 2021년,
‘누릴 수 있는 풍요의 한계’라는 말로 다시 써 봅니다.

누릴 수 있는 풍요의 한계를 아는
문명, 사회, 인간을 만들어가는 교육을 생각하며…

새로운 교육과 비판적 공동체주의

감당할 수 있는

자연의 한계

개인의 생존을

돌보는 사회

누릴 수 있는

풍요의 한계

실제 세계와

융합적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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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도시 지정과 확산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

Ⅱ. 발표 자료

기조발제 2



Ⅱ. 발표 자료 - 기조발제 2

기후위기는 생존의 위기

2021. 11. 23.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확산

김 인 호 (신구대학교 환경조경과 교수, 생명의 숲 공동대표)

기후환경교육활성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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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은 시대적인 주류 담론화
탄소중립은 세계가 공통
으로 추진하는 정책

• 무역, 기술 전쟁산업과 경제 규범 전환

• 일자리, 창업, 사업 기회 상실탄소중립 탈락 시

•세계 탄소중립 시장 진출국내 탄소중립 경험

탄소중립은시대적과제이자국제사회의규범_코리아리포트 2022

어쩌다 ‘악당’이됐을까?…기후위기‘잃어버린10년’_KBS 뉴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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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표 자료 - 기조발제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1.08.31 제정)

탄소중립시나리오와탄소중립기본법_2021

“온실가스 40% 감축” _KBS 뉴스, 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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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분야의 변화_환경학습권, 생태전환교육

시대담론*

*담론(談論, discourse)'의 사전적 의미는 '담화하고 논의함'.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 확장된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생성, 교환, 발전되는 복합적 구조나 체계를 가진 정보나
사고를 말한다. 즉, 단순한 의미로는 대개 사회와 관련되면서 여러 경로로 소통되어 다각도로 '이야기'되는 주제들이
라고 할 수 있다’.로 정리된 걸 보면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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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도시지정으로지역환경교육활성화를도모한다

2021~2025 제3차환경교육종합계획주요내용_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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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법주요개정내용_환경교육포탈, 2021.03.31

환경교육법* 개정추진경과_국가환경교육센터, 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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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_국가환경교육센터, 21.11.12

환경교육법주요개정내용_환경교육포탈,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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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포럼

강원도(1차,′16~′20)

경기도(3차, ′21~′25)

서울특별시(3차, ′21~′25)

인천광역시(2차, ′16~′20)
충청북도(2차, ′18~′22)

세종특별자치시(1차, ′16~′20)

대전광역시 (1차, ′16~′20)

대구광역시(2차, ′16~′20)

울산광역시(1차, ′17~′21))

경상남도(2차, ′16~′20)

부산광역시 (2차, ′16~′20)

제주특별자치도(3차, ′21~′25)

전라북도 (1차, ′16~′20)

광주광역시(1차, ′18~′22)

전라남도(1차, ′19~′23)

경상북도(1차, ′17~′21)
충청남도(1차, ′17~′21)

[경기도]
성남(2차, 22-26)
수원(2차, ′19-′21)
광명(1차, 수립중)
안산(차, 수립중)

[서울특별시]
성북구(2차, ′18~′22)

[충남]
서산(1차, 수립중)

국가환경교육종합계획(3차, ′21~′25)

지자체환경교육계획수립 현황_2021년 8월현재

15

강원도(2011)
강원도교육청(2015)

경기도(2012)
경기도교육청(2012)

서울특별시(2009)
서울특별시교육청(2018)

인천광역시(2012)
인천광역시교육청(2019) 충청북도(2013)

충청북도교육청(2013)

세종특별자치시(201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2015)

대전광역시(2019)
대전광역시교육청(2017)

대구광역시(2018)
대구광역시교육청(2017)

울산광역시(2013)
울산광역시교육청(2020)

경상남도(2009)
경상남도교육청(2015)

부산광역시(2019)
부산광역시교육청(2019)

제주특별자치도(200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16)

전라북도(2014)

광주광역시(2012)

전라남도(2012)
전라남도교육청(2018)

경상북도(2012)
경상북도교육청(2013)

충청남도(2011)
충청남도교육청(2020)

[충청남도]
계룡(2018), 금산(2020)
논산(2016), 당진(2021)
서산(2018), 서천(2021)
아산(2017), 천안(2017)
청양(2020), 홍성(2019)

[광주광역시]
서구(2020)

[경기도]
구리(2020), 성남(2016)
수원(2012), 여주(2020)
의정부(2018), 하남(2013)
화성(2020)

[대구광역시]
달성군(2020)
수정구(2019)
달서구(2020)[대전광역시]

동구(2020), 서구(2020)

[부산광역시]
서구(2020)

[서울특별시}
강동구(2018), 강서구(2018)
동대문구(2019), 서초구(2020)
성북구(2011), 은평구(2019)

충청북도]
증평(2020)

[전라남도]
광양(2020), 나주(2015)
순천(2012), 여수(2020)

•광역단위 지자체 전 지역 환경교육조례 제정
•전북, 광주 외 광역단위 교육청 환경교육조례 제정
•전국 환경교육 관련 조례는 총 68개, 규칙 3개
•충남지역 지자체가 가장 많은 조례 제정 10곳/15곳

환경교육관련조례제정현황_2021년 8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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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발표 자료 - 기조발제 2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중요성과역할확대_교육기본법,환경교육진흥법개정

• 교육이념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내ㆍ외 변화하는 환경에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2021.08.31 교육기본법 22조 2항 신설)

•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주체와 교육기관이 함께 기후
위기를 대비한 거버넌스형 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한 내용을
교육현장에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학교환경교육을 할 필요성
이 제기됨.

•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공동위
원장으로 하는 기후위기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감협의체ㆍ
교원단체ㆍ학생단체ㆍ학부모단체ㆍ환경시민단체 등을 위원
으로 하여 다양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제6조의2 신설 등)

강원도교육청
2021 생태환경교육 추진 계획

서울특별시 교육청
2021년 생태전환교육 추진 계획

2020년 생태전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0 학교환경교육 시행 계획

충청북도 교육청
2020 충북 학교환경교육 기본 계획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2020년 환경교육 추진계획 대구광역시 교육청

2020 환경교육 추진 계획

울산광역시 교육청
2020 기후위기 대응능력 강화 기본 계획

경상남도 교육청
2020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기본 계획

부산광역시 교육청
202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기본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생태환경 리더십을 키우는 2020년

생태환경교육 운영 계획

광주광역시 교육청
2020년도 환경·생태교육 활성화 계획

전라남도 교육청
2021 학교생태환경교육 기본 계획

경상북도교육청
2020년 체험·실천 중심의
녹색환경교육 추진계획

충청남도 교육청(2021)
2030 환경교육 종합계획

• 14개 교육청 환경교육계획 수립
• 서울시교육청 : 생태전환교육 중심
• 울산시교육청 : 기후위기 대응능력 강화 중심
• 광주, 전남, 제주, 강원교육청 : 생태·환경 강조

환경교육관련교육청계획수립현황_2021년 8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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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포럼

환경교육도시 시대가 열리다

기후ㆍ환경교육의무화에이어실천담보위한환경공동선언_2021.09.13.

교육부,환경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9월 13일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2021환경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기후ㆍ환경교육 실행력 확보를 위한 약속과 실천을 다짐했다. 선언식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환경부는 미래세대가 기후ㆍ환경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의 탄소중
립 실현을 위해 기후ㆍ환경교육교재 보급 등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2020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 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불확실
성에 대비할 것을 다짐했다.

2021 환경공동선언문, 일상 속 기후행동 약속과 실천을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ㆍ교육부ㆍ환경부의 ‘2021환경공동선언’

출처 : 글로벌환경신문(http://www.ec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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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환경교육도시선언_2016년

수원시, 환경교육시범도시선언_2014년

- 30 -



제4차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포럼

성남환경교육도시지정과정

환경교육도시공약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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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학습도시선언_2017년

성남시_전국최초환경교육도시지정_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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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환경교육도시선언_2019년

충청남도, 환경교육도시선언_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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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환경교육도시선언도시_인천광역시, 서초구, 구리시, 통영시, 서산시

안산시, 환경교육도시선언_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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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환경교육도시선언도시_서초구, 구리시, 통영시, 서산시

인천시, 환경교육도시선언_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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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환경교육도시선언_2021년

2021년환경교육도시선언도시_하남시, 당진군, 시흥시, 울산광역시, 용인시

2021.09.10.

2021.11.16.

2021.11.11.

2021.11.02.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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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탄소중립시대 환경교육도시 활성화 방안

2021년환경교육도시선언도시_울산광역시, 시흥시, 당진군,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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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도시추진의제제안

환경교육도시 비전,전략, 운영지침수립 (포용성, 확장성, 지속성, 시의성, 지역별등)

2단계환경교육도시운영 (예비환경교육도시 2년 + 환경교육도시 3년)

환경교육도시진입기본조건제시 (전담부서, 조례, 센터, 계획, 고용 등)

생애주기, 환경학습& 환경행동계좌제등혁신시범사업운영

타분야정책과전략적연대와협력지향 (평생학습도시, 아동친화도시등) 

다양한지역맞춤형환경교육도시지원사업 (기본사업+ 특성화사업)

환경교육도시협의체구성및포탈구축+ 총괄운영주체설립 (환경교육진흥원)

환경교육도시

기대효과

환경부와
지자체 연계

지역사회
공동체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건강
사회구축

교육-고용-복지 연계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환경복지 실현
환경불평등 해소

지역활성화와
발전 도모

환경교육도시정책기대효과_김인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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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도시사업의지역특성화와포용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포용정책은 핵심이다.

환경교육도시의비전과전략이필요하다_2020.06.18 교육부

일터는 학습조직,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도시, 국가는 지식강국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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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인평생학습도시’2020년처음으로5개지정_2019.12.13.

포용적교육의가치와지향_임후남, 2019

한국교육개발원, 유네스코(2019). SDG4-교육 2030: 포용성과 교육에 관한 연구, p.47.

포용적 교육은 모든 학생의 전적이고 효과적인 참여(participation), 접근(accessibility), 출석(attendance) 그리고
성취(achievement)에 초점을 둔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배제되거나 주변화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교육
에의 참여, 접근, 출석, 그리고 성취를 중요하게 다룬다.(UNESCO, 2018 재인용 ; 2016 CRPD 위원회 일반선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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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도시지정기준_환경부, 2020

공평하고포용적인학습도시추진과제_변종임, 2019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성공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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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도시세부지정기준_환경부, 2020

환경교육도시세부지정기준_환경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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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도시

기반구축

지역환경교육
종합계획수립

지역환경교육
센터 지정 운영

환경교육
전담부서운영

환경교육지원 및
진흥조례 제정

지역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환경교육사
배치 및 활용

환경교육도시진입을위한기반구축제시

예비인증과본인증운영사례_LH 녹색인증센터홈페이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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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계좌제_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지역화폐와 연동되는 환경학습계좌제와 환경행동계좌제를 함께 도입하자

생애주기환경교육기본개념_모두를위한환경교육연구소,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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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환경행동계좌제가지니는선순환구조_김인호외, 2021

김인호 외(2021), 제2차성남시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최종보고회자료, 성남시

환경학습계좌제의정의(환경부, 2020)

• 국민의 지속발전가능한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해 개개인의 전 생애에 걸친 환경학습 경험을 일정한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누적, 관리하는 제도

환경학습종합정보시스템(환경부, 2020)

• 국민 개인이 자신의 인적사항과 환경학습(활동)이수이력 등을 등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학습 참여로의
촉진은 물론, 해당 학습결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플랫폼

환경학습계좌제의핵심 Keyword

환경시민의교육경험, 인정 및 관리, 사회적활용

경험의 등록
환경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참여 이력

경험의 인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관리

결과의 활용
진학, 고용, 상담 자료 연계, 
바우처, 지역화폐 지원 등

Ref)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0). 환경학습계좌제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환경부.

환경부, 환경학습계좌제도입검토_환경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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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6대 영역

기초문해교육

학력인정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개발교육

시민참여교육

인문교양교육

평생교육은다양한프로그램을담는그릇이다_양병찬, 2018.10.11

시혜적 복지에서
학습과 고용으로 연계

생산적 복지

지식기반 사회의
지역혁신과 발전전략

평생학습도시

생활권 학습체계의
새로운 운동성

(공유공간과 활동가)

생활권 학습공간

평생학습

환경교육, 평생교육과평생학습에서배우고연대하자

생태문명전환, 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등 전환적 공정 성장을 위하여 학습사회는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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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도시
지원사업(안)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환경교육
네트워크
지원사업

우수환경
교육프로
그램지원

환경교육
도시컨설팅

사업

1도시 1특
성화사업

환경교육도시지원사업(안)

자치분권시대, 지역과마을중심의환경교육이정답이다

마을중심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거점 평생학습기관(평생학습관, 평생교육센터)과 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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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은환경교육의장(field, 場)이다.

마을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중심

한국의 UNESCO 학습도시유형화_변종임,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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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본)환경교육도시협의체를구축하자

환경교육도시총괄운영조직_Control Tower

자자격격 운운영영관관리리기기관관

청소년지도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평생교육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숲해설가 산림복지진흥원

문화예술교육지도사 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환경교육도시,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운영관리의 핵심인 환경교육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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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윤상혁 | 서울시교육청

Ⅰ

제도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발제자가 제안받은 주제이다. 주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 
키워드 -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제도 - 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한다. 그런 다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먼저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제도(制度; system)는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이며, 제도 가운데 그 사회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지거나 지지를 받는 제도를 사회 제도라고 부른다.1) 한국의 교육제도에 대하여 분석
하는 것은 이 글의 취지에 맞지 않고 발제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가 
제도 속의 학교를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성찰과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가 매우 피상적인 논의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 ANT)이라는 것이 있다. 세계의 모든 존재는 
그것이 사회적이든 자연적이든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호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이론적·방법적 접근법이다.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근본 목적은 이 사회 연결망이 어떻게 건설 
또는 조립되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지되는지를 탐구하는 데 있다.2) 기존 제도의 
성찰과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협력적 거버넌스, 자치와 분권 등이 여전히 ‘제도화’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면 이렇다.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수평적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 
없이는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어렵다.    

활성화

   수평적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율적인 행위자들을 필요로 한다. 학교환경교육의 
행위자는 누구인가. 학생과 교사인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관계자들 역시 학교환경교육의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학생과 교사
이지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행위자는 교육부와 환경부이다. 이 두 가지 그룹 사이의 정보와 
권한의 비대칭성을 해체 또는 완화시키는 것이 제도화의 관건이다.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환경교육의 언어와 교육부/환경부의 사무실(Bureau)에서 만들어지는 학교환경교육의 언어를 
어떻게 동등하게 만들 것인가. 
   더 중요한 비대칭성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한다. 환경부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살펴봤다. 2021년 환경부 예산 7조 4435억 원 중 환경교육 
강화 예산은 175억 원으로 환경부 전체 예산 대비 약 0.2%에 불과했다.3) 전국 초·중·고등학교 

1) 위키백과.
2) 위키백과.
3) 2021년 환경부 예산 개요. 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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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2021년 기준 총 11,777교이므로4) 이 예산 전부를 학교에 지원한다고 할 때 학교당 약 
15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이다.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했다. 환경부 내에서 학교환경
교육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두 가지 비대칭성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환경부 내 학교환경교육 행위자가 더 큰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평적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에 더 큰 권한을 부여할 
때에라야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쥔 만큼 권한을 가진다. 학교 
역시 마찬가지다. 돌고 도는 이야기이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 모여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첨언하면 위에서 언급한 환경부 내 학교환경교육의 낮은 위상이 환경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문제이기도 하며 시·도 교육청의 문제이기도 하다. 생각해보라. 각 
기관마다 수많은 부서와 업무 담당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각자 자신의 사업을 가장 부각시키기 
위해 애를 쓴다. 환경부와 교육부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는 그저 
한 부서의 업무일 뿐이다. 그런데 학교는 다를까? 학교가 환경교육만 할 수 있을까? 나는 
환경부가 ‘생태·환경’에 관한 업무를 한다고 해서 그 조직까지 생태적 혹은 시스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역시 마찬가지다. 결국 각 교육기관들이 
생태적·시스템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각급 학교에 생태적 전환을 요구하기 어렵다.  

행위자들의 연결망

   위에서 자치와 분권에 기반한 수평적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다. 
또한 각 기관들의 생태적·시스템적 전환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는 학교환경교육이 추구하는 본질적 성격과 
닮아야만 한다. 기후변화환경교육은 기후가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일이다. 아니, 시스템을 
바꿔야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기후변화환경교육은 단순히 기후위기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기후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서로에 대한 
공감과 연대 속에서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생태전환교육’ 혹은 
‘교육의 생태적 전환’은 매우 교육적인 체제 전환 프로젝트라 할 수 있다.5)   
   따라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생태전환교육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생태적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배워야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학교환경교육은 계획을 
결재받고 예산을 내려보내고 결과 보고서를 수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업무 담당자의 
일 년의 수고와 학교 텃밭에서의 일 년의 수고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환경부
(교육부, 시·도 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진심과 학교 업무 담당자의 진심이 서로 만날 수 있어야
한다. 과연 어떻게?

4) 초중등교육규모. e-나라지표. 2021년 전국의 초등학교 수는 6157, 중학교 수는 3,245, 고등학교 수는
2,375이다.

5) 이선경(2021)은 생태전환교육이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고 자연이 인간을 위해 도구화되는 현대 문명
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생태주의에 기반한
문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사회가 훨씬
더 깊은 수준에서 변하는 것’(Schwartz, 2019)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선경, 「생태문명
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학교전체적 접근으로」. 서울교육 2021년 여름호.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
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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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학교교를를  중중심심에에  놓놓고고

   우리나라가 백 명의 마을이라면 그중에 스무 명은 지금 학교에 있다.6)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7) 필요한 시책
에는 법과 제도, 사람과 예산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배치가 포함된다. 무엇보다 
행위자들의 연결망은 학교를 중심에 놓고 설계가 되어야 한다.

교원단체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학교
초 6,157교
중 3,245교
고 2,375교

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구

시·구의회

학술단체
국제기구

국회

시민사회단체

사회환경교육

사회연대경제

교육부
각종 산하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환경부
각종 산하기관

시·도청
구·군청

[그림 1] 학교를 중심으로 한 행위자 네트워크

  “학교를 중심에 놓고”라는 말은 결국 학교 교육과정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
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학교 교육의 시나리오다. 학교를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학교 교육과정 속에 쓰여야 한다. 교육의 생태적 
전환이 공허한 담론 수준을 넘어 교육적 실체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 교육은 사회 변화를 민감하게 인식하며 그 변화를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시스템이고, 학교 교육과정은 그 변화를 ‘지금 여기’ 교육 현장에 반영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6)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6,493,520명이고, 대학생 수는 2,633,787명이며,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는 1,365,085명이다. 아동, 학생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교직원들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다.

7) 교육기본법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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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8)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부/환경부의 사무실에서 만들어지는 학교환경교육의 
언어를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환경교육의 언어로 번역하는 시스템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전환

   모든 부서가 자신의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듯이 학교 교육과정 속 모든 교과는 자신의 
교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학교환경교육의 필수화 역시 이 주장의 연장선 속에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악순환 속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과부하에 걸리게 되고 결과적
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통합되지 못하고 분절되고 중복되어 
학생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따라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목표를 [표 1]와 같이 생태시민성을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9) 

창의적
체험활동

범교과
학습주제

교과

[표 1] 교육과정 체제 전환의 4가지 과제 

8)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2021).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기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서: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 교육과정. 10쪽.

9) 남미자 외(2020). 기후위기와 교육체제 전환 방향. 276~277쪽. 경기도교육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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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교육이념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 실현’은 메타역량으로서의 
지구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둘째, ‘추구하는 인간상’은 네 가지 인간상을 
포괄하는 ‘지구생태시민’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섯 가지 핵심역량 역시 생태역량을 포
함하는 방식으로 수정되거나 OECD 2030 학습나침반의 변혁적 역량과 같이 개별 역량들을 
연결하는 ‘생태시민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렇게 될 때, 학교 교육과정은 
포괄적 생태시민성을 구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된다.  

지지역역  수수준준  교교육육과과정정의의  전전환환

   2022년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되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 수준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들어간다. 서울을 예로 들어보자. 서울의 경우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방향성을 유지
하면서 서울특별시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을 만들게 되는데 최근 교육과정 분권의 흐름 속에서 
지침의 성격을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자율성을 반영한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줄여서 
‘서울교육과정’)이 만들어질 것이다.10)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 국가환경교육표준

(이런 것들이 ‘서울교육과정’의 각 단계에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까?)

⇩

[그림 2] 서울시교육청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및 평가의 제반 단계

   문제는 [그림 3]의 각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보장
하면서도 학교가 포괄적 생태시민성을 구현하는 장소가 되게 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2023년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의 기반 마련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면서도 도전
적인 한 해가 될 것이다. 이중적 과제가 있다. 첫째, 서울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10) 2021년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 기반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안내서>를 발간했다. 부제는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 교육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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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을 위한 일종의 마그나카르타(대헌장)를 만들어 내야 한다. 즉, 교육청에서 학교로 
하달되는‘지침’에서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협정서’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11) 둘째, 
이 협정서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적 전환의 시나리오를 서울교육과정에 담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주도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방향성 및 환경부가
주도하는 국가 수준 환경교육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학교환경교육

   학교 교육과정을 논하기에 앞서 마지막 키워드인 ‘학교환경교육’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논하기 전에 ‘학교환경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 환경교육
이란 어쩌면 우리 시대의 불편한 진실을 밝히는 일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기후위기 혹은 
생태적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회피하고 외면해 왔던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을 
제기하는 일이 환경교육의 목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런 질문들이다. 

∙ 2050년, 다음 세대가 “그때 당신들은 왜 가만히 있었느냐,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 화석연료가 언제 고갈될지를 떠나(당연히 언젠가는 고갈된다), 우리 세대가 귀중한 천연자원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가?

∙ 우리는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들–국내외의 광범위한 환경 난민들-

에게 어떤 윤리적 책임이 있는가?

∙ 매일 같이 발생하는 수많은 배설물과 쓰레기와 오염물질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 눈 앞에서 사라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가?

∙ 원자력발전소나 석탄화력발전소를 도시에서 먼 지역으로 떠넘기는 문제, 그리고 그만큼의 송전탑이

건설되는 문제에 대하여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 지각이 있는 모든 존재들, 고통을 느끼는 비인간 생명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윤리적 책임이

있는가?

∙ 현재의 대학입시제도가 기후위기 문제를 뒤로 미루는 원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주거문제와

일자리 문제는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격차와 불평등 문제는?

   기후위기를 교실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위의 질문들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학생이 해야 할 질문을 하지 못할 때, 학교가 해야 할 대답을 하지 못할 때, 학교환경
교육은 활성화될 수 없다. 설마 이것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고? 그것은 권한의 부여가 아니라 
책임 회피다. 교육과정의 자율과 분권은 국가와 지역과 학교가 각자의 권한에 비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위의 질문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자 국가가 답해야 할 질문인 것이다. 혹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면 최소한 학교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용인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학교를 상상과 실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실수가 용인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위의 질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서 추구
하는 인간상으로서 지구생태시민과 교육과정 원리로서 포괄적 생태시민성을 언급했듯이 결국 
학교환경교육은 학교민주주의 혹은 민주시민교육과 접목될 수밖에 없다.    

11) 윤상혁(2021). 교육과정 거버넌스로서의 지역교육과정. 2020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3차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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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의 세계와 학교 교육과정

   마지막으로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유네스코 국제 설문조사 <The world in 
2030>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12) 
  세계 시민 15,038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2030년의 세계>에서 응답자들은 평화로운 2030년을 
위협하는 4가지 도전으로 첫째, 기후 변화와 생물다양성 상실(67%), 둘째, 폭력과 갈등(44%), 
셋째, 차별과 불평등(43%), 넷째, 식량과 물, 주택 부족(42%)을 꼽았다. 사실 이 네 가지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각각의 도전들 모두가 그 자체로도 해결이 쉽지 않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뿐 아니라 자칫 서로의 발목을 잡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꽃놀이패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 3] 유네스코 국제 설문조사 <The world in 2030>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먼저 좋은 소식. 세계 시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우리 세계가 직면한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결책(top solution)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나쁜 소식도 있다. 95%의 세계 시민들이 국제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계가 공동의 도전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단지 25% 만이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2024년 11,777개의 학교들이 일제히 2022 개정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및 2023년 개정
되는 시·도 수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만들게 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림 4]와 같이 학교 구성원들의 숙의 과정을 통해 각 학교가 생각하는 미래교육의 
시나리오를 쓰게 된다. 그러나 학교의 상황은 유네스코 여론조사 속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후위기의 심각성도 많은 이들이 인식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들의 소통과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도 부정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기후위기라는 주제를 자신의 학교 공동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뤄가야 할지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12) UNESCO(2021). The World in 2030: public survey report.

- 58 -



제4차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포럼

- 8 -

[그림 4] 학교 교육과정의 전환: 합리적 모형에서 숙의 모형으로 

   실제적인 현장에서의 교육과정은 학교나 학생, 학습, 교실, 사회 등에 관해 갖고 있는 신념과 
좋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공유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위 ‘토대 다지기(platform)’라고 할 수 있는 숙의의 경험이 필수적이다.13) 
따라서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교육부와 환경부 
시・도교육청과 시・도청이 기후위기를 대하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 생태적 전환과 기후위기의 
극복이 학교 교육과정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 공동체의 인지・정서적 승인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접근은 이미 많은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 장에서 경기도 덕양중학교와 서울노원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소개한다. 

Ⅲ

덕양중학교 평화교육과정14)

  가. 개요
   덕양중학교는 즐겁게 배우며 성장하는 사람,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고 가꾸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을 
지역과 사회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 다음 아홉 가지 평화역량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수립하였다. 
  덕양중학교에서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정한 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분절적 교육과정을 

넘어 교육과정을 최대한 통합하여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교과의 내용을 
통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평화’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5]는 다양한 
관계에서의 평화역량을 보여주는데 가장 큰 원은 자연과의 관계-생태감수성을 나타낸다.  

13) 생명의숲(2020). 생태숲 미래학교 연구보고서. 경기도교육청.
14) 다음은 이준원, 이형빈(2020). <평화의 교육과정 섬김의 리더십: 덕양중학교 혁신학교 10년 이야기> 중

‘평화의 교육과정’ 일부를 옮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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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다양한 관계에서의 평화역량

  나. 덕양중학교 평화9역량
   덕양중학교 평화역량은 자기이해, 자기관리, 평화 감수성, 의사소통, 대인관계, 협력적 문
제해결, 민주시민, 문화적 소양, 생태 감수성의 총 9가지이다.  

평화
범주

평화
역량

세부역량

자아

자기
이해 

ㆍ자신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자아존중감
ㆍ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해하는 자기 성찰 능력
ㆍ자신에게 주어진 행동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효능감
ㆍ위기나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이나 긍정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력

자기
관리

ㆍ배움의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반성적 능력
ㆍ자기 학습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ㆍ자기의 삶을 기획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행동을 절제하고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ㆍ자신의 생활을 바람직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타인

평화
감수성

ㆍ폭력과 아픔과 차별이 없는 마음
ㆍ처지가 다른 사람과 쉽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ㆍ다른 사람이 경험했던 고통, 현재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연민하고 나의 고통

처럼 느끼고 타인의 시선을 통해 문제의 본질에 더 깊이 다가갈 수 있는 능력

의사
소통

ㆍ다양한 텍스트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자신의 의견을 표
현할 수 있는 능력

대인
관계

ㆍ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협력적 발전을 이
루는 능력

공동체

협력적 
문제
해결

ㆍ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ㆍ학습이나 삶에서 직면한 문제를 스스로 또는 동료와 함께 발견하고 합리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ㆍ공동체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받아들이고 협력적으로 해결하려는 능력

민주
시민 

ㆍ평화적 태도를 길러 개인과 세계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능력
ㆍ사회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다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ㆍ사회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고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세계

문화적 소양
ㆍ문화․예술을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향유하며 창조하는 능력
ㆍ다양한 삶의 가치와 문화를 편견 없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

생태
감수성

ㆍ환경에 대한 아름다움, 신비로움, 환경 문제를 느낄 수 있는 능력
ㆍ환경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감정이입이 되는 능력 
ㆍ환경 그 자체 속에서 자신도 환경의 일부라는 생각으로 전체의 관계를 바

라보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감정조망수용능력
ㆍ환경에 대한 심미적인 이해를 통해 감상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표 2] 덕양중학교 평화 9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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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평화역량중심 교육과정 실현방안
  덕양중학교의 평화역량중심 교육과정 실현방안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평화 9역량 증진

(자기이해, 자기관리, 평화감수성, 의사소통, 대인관계, 

협력적 문제해결, 민주시민, 문화적 소양, 생태감수성)

존중과 배려, 관계의 회복을 지향하는 공동체 만들기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 만들기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 문화 만들기
∙공동체를 지향하는 회복적 학급 만들기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배우는 수업 만들기

평화 역량 기반의 교과 수업
∙평화역량 기반의 교과교육과정 운영
∙삶과 연계된 주제를 탐구하는 수업
∙친구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함께 공유하는 수업
∙서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수업
∙평화를 배우는 교과통합 프로젝트 수업
∙평화감수성을 키우는 존중 프로젝트 수업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수업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창의적 체험활동

자기 정체성과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과후 학교

∙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생자치활동
∙ 생활을 나누며 스스로 해결하는 덕양

아고라
∙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며 기여하는 방법을

배우는 평화봉사활동
∙ 여행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우정을 나누는

평화기행
∙ 평화감수성과 공동체성을 기르는 마음을

여는 활동
∙ 나의 재능을 발견하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배우는 몸짓프로젝트
∙ 감성을 살리는 생생감동 예술체험
∙ 신체활동을 통해 협력을 배우는 스포츠

클럽 운영

∙ ‘대한민국교육봉사단’과 함께 하는
자기 존중감 향상 및 진로탐색을
위한 씨드스쿨

∙ 경험의 폭을 넓히고 자기 삶의 주인
으로 성장하는 자율 동아리

∙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또래 튜터링
∙ 삶을 가꾸는 방법을 배우는 목공,

음악, 미술, 스포츠, 야생화자수
교실(화전마을학교 연계)

∙ 기초학력향상을 위한 배움 동행
프로그램(수학ㆍ영어)

[표 3] 평화역량중심 교육과정 실현방안

서울노원초등학교 생태전환교육과정

  가. 개요
   서울혁신미래학교인 서울노원초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생태전환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담아내고 있다. 특이한 것은 서울형혁신학교인 동시에 디지털 전환에 기반한 미래학교이면서 
생태적 전환을 표방하는 생태전환교육과정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디지털 전환과 생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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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균형있게 추구하는 혁신하교라 할 만하다. 학교 교육계획을 살펴보면 총 일곱 개의 
마당으로 구성되는 데 그 중에서 <셋째 마당 - 채움, 키움, 어울림 교육과정>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6] 서울노원초등학교 교육계획 목차

  나. 주제중심 프로젝트
이 중에서 첫 번째인 ‘주제중심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이 표를 보면 각 학년

마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형태로 생태・환경교육이 학교 
교육과정 속에 녹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주제 교과 주요 활동 시기

1학년

생태, 환경교육
국어, 통합, 

창체

씨앗 뿌리기, 계절별 수락산 탐방, 
생태놀이, 자연미술 활동 

연중 
수시

세시 교육을 포함한 
추석 명절 교육

추석 관련 수업, 전통놀이 9월

친구와 함께 하는 
어울림 

친구들과 함께 하는 활동, 
책 읽어주는 친구

2학기

2학년
봄을 느껴요 국어, 통합, 

창체

흙놀이, 텃밭 가꾸고 살피기, 봄 관련 
온작품 읽기, 동시쓰기

4-5월

가을 걷이
텃밭 작물 수확하기, 가을 관련 

온작품읽기, 동시쓰기
10-11월

3학년 생태전환
국어, 도덕, 

수학
화단 산책, 작물과  밭벼 키우고 관찰, 

추수, 제로헝거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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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생태적 전환 지도
   [그림 7] ~ [그림 10]은 서울노원초등학교의 학교 공간의 생태적 전환, 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 생태적 전환을 위한 네트워크, 텃밭을 중심으로 한 학교교육과정을 각각 도표(지도)의 
형태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7] 학교 공간의 생태적 전환 지도 [그림 8] 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 지도

지역 탐방,홍보
사회, 과학, 

창체
수락산과 중랑천 탐방 - 교과 주제 
융합(우리 고장의 미래문화유산)

친구사랑
도덕, 국어, 

창체 
다모임 친구사랑 활동 정하고 실천, 

창체 텃밭 친구와 함께 가꾸며 나누기 

쓰기
국어 외 전 

교과
주 1회 학년 글쓰기 패들렛 활용 

이야기 나누기

영상 촬영
과학, 국어 

등
배움을 영상으로 표현해보기

4학년

친구와 함께 떠나는 
서울여행 [채움]

전교과, 
창체

사회과 중심 프로젝트 활동

연중

생태・환경교육 [키움]
과학 식물단원 연계활동, 계절별 

수락산 탐방과 생태놀이, 자연미술 
활동, 텃밭 가꾸기, 반려식물 기르기

소중한 너와 나, 함께 
성장하는 우리[어울림]

다모임, 진로활동을 엮어 함께 
어우러지며 성장하는 활동

이야기와 디지털의 만남 
[채움,키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만들기

함께 꿈꾸는 세상 
[어울림]

편견・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세계시민교육, 인권)

5학년

온작품 읽기와 함께 
하는 배움 놀이터

해당교과

문학작품 기반 
교과 융합 프로젝트 활동

연중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지구적 문제는 

무엇일까?

5학년 성취기준과 생태전환교육 
주제를 결합한 창의지성・감성

교육활동

6학년

민주주의

사회, 실과, 
국어, 도덕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 참여

연중
생태 생태와 에너지 교육

경제 바람직한 경제 활동

세계,평화와 세계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 세계평화와 
지속가능한 지구촌

[표 4] 서울노원초 주제중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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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생태적 전환을 위한 지원시스템 지도 [그림 10] 텃밭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지도

Ⅳ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발제문을 준비하는 동안 학교에서 이미 학교환경교육을 실천하고 계신 선생님들 몇 분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렸다. 
   “학교에서 기후변화환경교육(또는 생태전환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하여 어떤 제도가 필요할까요? 
(또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까요?) 저는 서술의 방향을 학교교육과정 중심의 교육행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교육과정, 지역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이 위계적 구조가 아닌 분업적 구조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교육과정의 자율과 분권이 제도화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학교교육
과정의 여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서술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덕양중학교 A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다. 

교사들이 함께 교육과정평가를 하는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 교육과정 기획력의 핵심이 아

닐까 싶습니다. 기후위기환경교육은 창체나 교과에서 통합교육과정으로 운영될 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 교육과정에서 16+1이나 32+2가 가능하므로 학기말이나 아니면 교과 융합

프로젝트로 기후위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과정 자율화가 필요합니다. 자율화와 더불어 

교사들의 교육과정 기획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제

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건과 역량이 갖추면 교사들이 기후위기와 관련한 융합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사례처럼 과학에서 기후에 관련한 수업을 하고 영어시간에 툰베리 연설문을 공부한다거나 창체시간

과 수업을 연결하여 프로젝트를 하는 등 학교가 교육과정 기획력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만드

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가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나 체험할 수 있는 정보를 학교에 제공해야 합니다. 

저는 수학체험관 만들지 말고 기후위기 관련 체험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 관련 정말 

좋은 다큐멘터리가 많은데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하면 다큐를 만든 감독이나 생태환경운동

가와 학생들이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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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노원초등학교 B 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주셨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지구' 단위를 두고 장학 지원을 합니다. 이 지구 단위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학교-사회기관-지자체를 이어주는 센터 역할을 하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처럼 네트워크 중심이 필요해요. 저처럼 개인적인 네트워크에 의지해서는 교육
과정에 포함해도 지속가능성이 적습니다.

  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첫째, 교육과정을 잘 이해하고, 둘째, 지구생태시민으로서 철학을 지녔으며, 셋째, 생태전환교육, 기후

변화환경교육에 전문성이 있어서 프로그램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소

통을 잘 하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정규교사를 파견하여 배치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결론을 대신하여

   지난 주 화요일(11월 16일)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의 제49차 화요공부모임 주제는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기후행동을 위한 학교 전체적 접근’이었다. 발제를 맡은 박수연 전 통영 
RCE 팀장은 모임에 참석한 선생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학교에서 구성원 모두가 평등
하게 참여하는 기후행동팀을 구성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어렵다.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성찰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학교는 ‘지구적으로 사유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는 환경운동의 오래된 명제를 실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지구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구라는 집에 대한 사유
이며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들에 대한 사유이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유이다. 지역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앎과 함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학교 전체적 접근은 학교가 행위자들의 연결망이라는 전제 속에서 모든 행위자
들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 게임> ‘최후의 전투’ 장면에서 토르와 캡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외친다. 
“어벤저스 어셈블.” 결국 제도라는 것은 ‘어셈블’이라는 신호를 주는 일이어야 한다. 나는 그 
기준이 학교, 그 중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위기 어벤저들은 각기 
자신의 방식으로 투쟁에 임하겠지만, 하나의 마그나카르타로서의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올 수 있다. 그것도 아주 신나고 기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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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후ᆞ환경교육 지원계획(환경부)

1. 추진배경

○ (국국제제동동향향) 파파리리협협정정(‘16 발효), UN 기후정상회의(�1���) 이후 120여여개개

국국가가가 2050 탄탄소소중중립립  목목표표  기기후후동동맹맹에에  가가입입하는 등 기기후후위위기기  확확대대

* EU(‘19.12) 中(’20.9) 韓 日(‘20.10), 美 바이든 당선자도 공약으로 탄소중립 제시

- UN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54차 회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0년년  이이전전에에  지지구구온온난난화화  한한계계에에  도도달달 예상(‘#1�$)

* 산업화 이전 대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13년 291ppm에서 ‘20년 410ppm

으로 증가했고, 지구 표면 온도는 0.78℃에서 1.09℃로 상승

○ (국국내내상상황황) 2050 탄탄소소중중립립  추추진진전전략략  마마련련  등등  관관련련  정정책책  가가속속화화*,

환환경경교교육육  요요구구  및및  기기후후변변화화에에  대대한한  인인식식  증증가가

* 탄소중립áâ 국회 시정연설(���, ‘20.10), 20�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국가온실

가스감축목표’ 국�회의 확정 및 범부처 합동 20�0 탄소중립 추진전략 마련(‘20.12)

- (환환경경교교육육  요요구구증증가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 관련 미미래래세세대대,

지지자자체체  등등의 자발적 행동 및 환환경경교교육육  요요구구  증증가가

▸(청소년) 기후위기 방관에 대한 결석시위, 생명․환경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20.3)

▸(지자체) 광역·기초자치단체의 환경교육도시 선언(‘17~’20, 11개 지자체)

▸(교육계) 17개 시·도교육감 기후위기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20.7)

- (인인식식변변화화) 일일반반국국민민은 ’기기후후변변화화  피피해해  및및  대대응응‘을 시시급급한한  환환경경

문문제제  1순순위위로*, 청청소소년년은 기기후후위위기기에에  대대해해  61.1%가가 불불안안감감을 호소**

* 비용-편익 분석에 기반한 환경교육 가+추정 연구(‘20.11, 환경부)

** 2020년 청소년 환경·지.가/발전 인식조사(‘20.12, 환경부)

- 특히, 교교육육기기본본법법  개개정정안안이 국국회회  본본회회의의를를  통통과과(‘#1�$��1)함에 

따라 향후 기기후후변변화화  환환경경교교육육  필필요요성성  명명문문화화

* 제22조의2(기45화환경교육) 국가6 지7자+89는 모든 국;이 기45화 등에 대=

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J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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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간 추진경과

□ (제제도도정정비비) 학학교교  기기후후·환환경경교교육육  활활성성화화를를  위위한한  행행정정체체계계  마마련련

ㅇ「환환경경교교육육진진흥흥법법」전전부부  개개정정*

(‘21.1.5 공포, ’22.1.6 시행) 등 환환경경교교육육  강강화화

* 국가-지역 환경교육계획의 연동 및 이행평가·환Q9계 마련, 환경교육 우수학교

및 환경교육도시 지정제 도입, 환경교육실B 조사, 환경교육UV 신설 등

ㅇ ‘제제3차차 환환경경교교육육종종합합계계획획(’21	‘25)

*

’ 수립(’2
.12)으로 학교환경교육 

중기계획 마련

* 국가교육X정 내 기후·환경교육 반영, 교사 전문성 제고, 환경교사 및 전]

인력 확보 등 학교 환경교육 강화 중기계획 제시

□ (성성과과) 학학교교  기기후후·환환경경교교육육  지지원원  강강화화  노노력력

○ ’
�년부터 ‘1�년까지 환경교사 임용시험이 없었으나, 12년년  만만에에

환경부, 교육부, 교육청 간 정정책책협협의의를 통해 7명명 신신규규  임임용용(’2
년)

○ 학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콘텐츠 개발·보급(�2�개, 국가환경

교육센터) 및 환경교육 우수학교(26개소)·환경동아리(1$2개) 등 지원(‘2
년)

○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지 폐폐교교를 활용하여 에에코코스스쿨쿨을 조조성성하고, 지지역역

환환경경교교육육의의  거거점점으으로로  육육성성 추진(‘21	, 서울 공진중, 부산 반여초)

- 서서울울  에에코코스스쿨쿨* 조성사업 업업무무협협약약  체체결결(‘21.$.1$, 환경부, 시청, 교육청)

○ 학학교교  탄탄소소중중립립  실실현현을을  위위한한  업업무무협협약약* 체결(‘21.!.1�, 교육부, 기상청 등 6개 부처)

* 탄소중립 시범·중b학교 107개교 선정 기후5화 교d 보급, 탄소중립 교육 지f

- 기기후후변변화화  교교육육을 위한 교교재재  개개발발(‘21.7, 환경부, 교육부, 기상청 공동)

* 초ㆍ중등�¼½ 학교의 교육 여건에 따라 교육시V 등을 탄력l 조정 가능

-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기기후후ㆍ환환경경교교육육  지지원원단단(헬헬프프데데스스크크)”

구구성성(‘21.$	, 환경부, 교육부, 기상청 합동)

* “학교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실행 안내서 제pㆍ배포” 및 기후5화

교X서 교수학uv 전수, 학교내 탄소중립 활동 소개, 교사연수 지f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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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 기후ᆞ환경교육 지원 방안(안)

가. 기후ᆞ환경교육 체계

 제도적 지원

○ (현현행행제제도도) 학학교교장장이 환경교육을 위해 ‘노노력력’ 하도록 규규정정*

* 법 제4조 제2항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XX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8.6 개정)

○ (의의원원발발의의)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초초등등학학교교  1~4학학년년  및 자유

학년제로 입시부담이 적은 중중학학교교  1학학년년  대상 기후ㆍ환경교육 실시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6.9일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제10조의2(기후·환경교육의 실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재량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기후‧환경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하위법령에서 초등학교 1∼4학Î 및 중학교 1학ÎC 대상으로 한정 계획

- 학생들은 이이미미  다다양양한한  환환경경교교육육*을 받받고고  있있어어 기존 프로그램을 기후ㆍ

환경교육체계로 개편하면 일일선선  학학교교의의  부부담담은 경경미미  할 것으로 예상

*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학교Y 탄소중립 활동ㆍ행사 및 동아리 참여 등

 교육과정 지원

○ 차차기기  국국가가교교육육과과정정(’22년~)에 친친환환경경·탄탄소소중중립립  내내용용  반반영영이이  강강화화

되도록 관관계계부부처처  협협업업 및 학학습습교교재재  개개발발·보보급급

- 교육부, 교육청, 전문가 등과 “기기후후·환환경경교교육육  활활성성화화  포포럼럼” 운운영영(’21.6~12)

- 관관련련  교교과과목목별별(국어, 사회, 과학, 도덕, 실과, 통합교과 등) 연관되는 기기후후·

환환경경  내내용용을을  반반영영할 수 있도록 참참고고자자료료  개개발발·보보급급( 21.下)

○ 고고교교학학점점제제 2025년 전면 도입 대대비비  학학생생  선선택택형형  환환경경  교교과과목목*

,

평평가가기기준준, 강강의의요요목목 등을 개개발발하여 시시·도도  교교육육청청  제제공공( 22~)

* 교Y 선택형, 타학교 연계형, 교육Ã� 활�형, 대학 협력형, 온라인 강의형

- 교교과과별별  내내용용요요소소  및및  성성취취기기준준  마마련련( 22) → 교교과과목목  개개발발(’2�~ 2!)

→ 교과목, 평가기준, 강의요목 등 확확정정·적적용용(’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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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원 역량 강화

 교원 연수 확대

○ (국국립립환환경경인인력력개개발발원원) 학학기기중중 학학교교관관리리자자(교장ㆍ교감 등) 교육과정

운영 및 방방학학  중중  교교사사 환경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직무무연연수수  실실시시

○ (국국립립생생물물자자원원관관) 인인천천시시교교육육청청과과  연연계계하여 전전국국  교교사사  대대상상 환경

생태 직직무무연연수수  프프로로그그램램  운운영영

○ (국국가가환환경경교교육육센센터터) 중앙교원연수원에 교교사사용용  온온라라인인  연연수수프프로로그그램램

개개발발  탑탑재재ㆍ운운영영(%�차시 기후ㆍ환경교육 강좌)

 현직ㆍ예비교원 지원 등

○ (현현직직교교원원) 교교사사  연연구구모모임임  동동아아리리  지지원원을 통해 교사의 자자발발적적인인  

기기후후ㆍ환환경경교교육육  참참여여 유도 및 교재ㆍ교육지도안 무료 지원

* ‘21년 현재 30개 교사 연구모임 지원 중

○ (예예비비교교원원) 예비교사의 환경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교원원양양성성대대학학교교에 

환환경경교교육육 강강좌좌  개개설설 등 지지원원( #%년 2개개  대대학학 시범사업)

다. 학교-사회환경교육 연계ᆞ협력 지원

 기후ㆍ환경교육 기반 마련

○ (에에코코스스쿨쿨) 지지역역환환경경교교육육의의  허허브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지자자체체(교교육육청청) 주주도도로

폐교를 활용하여 에코스쿨* 조조성성(#개소 시범추진 및 향후 확대 검토)

*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연구, 교재개�, 교육 체험이 가능한 광역단위 탄소중립

교육 거점 조성(‘21년 현재 서울 공진중, 부산 반여초 조성 중)

○ (환환경경교교육육도도시시) 지역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환경경교교육육  우우수수

지지자자체체를 지정, 지지역역특특화화형형  환환경경교교육육의 선도적 모델 확산 추진

* 환경교육도시선언한수원등4개지̧ 체시범선정(‘20년), 향후공모등C통해선정áâ(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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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환경경교교육육  우우수수학학교교) 고고교교학학점점제제에에  적적합합한한 5개개  유유형형* 선선정정ㆍ지지원원

* 환경교과 중심, 학생자율활동 중심, 범교과 학uUÂ 중심, 친환경시설

활용 중심, 마을혁신지구 사업 결합 등

 기후ㆍ환경교육 소통 강화

○ (프프로로그그램램  연연계계) 대대한한민민국국  환환경경교교육육  한한마마당당, 학학교교  환환경경교교육육  성성과과

공공유유회회 연연계계  개개최최로 학학교교-사사회회환환경경교교육육  간간 공공유유기회 제공

○ (교교육육기기관관  연연계계) 교교육육청청ㆍ학학교교와 광광역역(지지역역)환환경경교교육육센센터터  간 환경

교육프로그램 교교류류를 통해 학학교교와와  지지역역이이  연연대대하하는는  교교육육체체계계  마마련련

라. 교육과정내 환경교육 지원 확대

 단계별 교재·교육 지원

○ (초초등등) “창창의의적적  체체험험활활동동” 교과에 탄탄소소중중립립  이이해해(1~3학년), 탄탄소소중중립립

문문제제  인인식식·해해결결(!~&학년)을 유도할 수 있는 교교재재  개개발발·보보급급(‘21~)

○ (중중) “창창의의적적  체체험험활활동동” 및 “자자유유학학년년제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탄탄소소중중립립을 주주제제로 교교육육자자료료(지도안, 교보재, PPT 등) 제제공공(‘21~)

○ (고고) 탄탄소소중중립립  심심화화학학습습  기기회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교육육부부  교교과과서서  

자자유유발발행행제제  시시범범사사업업과 연연계계한 교교과과서서  개개발발·보보급급(’21�上)

 학사일정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지원

○ (진진로로지지원원) ‘환경안전 전문가 되어보기’ 등 이이동동  진진로로  체체험험교교실실  운운영영

○ (환환경경동동아아리리) 환환경경분분야야  동동아아리리  지지원원  확확대대(’20, 180개소 → ∼’25, 300개소)

○ (독독서서활활동동) 우우수수환환경경도도서서 선선정정(2년 주기) 및 홍홍보보·배배포포(∼’25, 200종)

○ (봉봉사사활활동동) 사사회회봉봉사사와와  환환경경교교육육  병병행행 프로그램 개발·운영지원(∼‘25, 20개)

 환경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

○ (구구축축) 광광역역(지지역역)환환경경교교육육센센터터 및 교교육육부부, 시시·도도  교교육육청청, 지지자자체체

교교육육시시설설·프프로로그그램램을 연연계계하여 정보제공자와 사용자의 편리성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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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운영영) 교수학습자료, 주변 교육시설, 현장체험장소 및 체험요령,

관련 동영상,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발굴·지원

‣(환경교육자원 DB) 시설(4,000개소), 프로그램(629건), 사회환경교육지도사(1,156명)

‣(환경교육사업 통합서비스)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 등 약 20여개

사업 전 과정 통합행정시스템 호환 개발

‣(홈페이지) 소규모 민간단체에 맞춤형 IT 기반 제공(1,000여건)

‣(커뮤니티) 동아리, 네트워크, 연구회 등 모임활동 지원(500여건)

‣(기타) 디지털 콘텐츠(50,000여건), 환경교육 통계데이터 관리, 유관기관 사이트 연동 등

○ (탄탄소소중중립립  누누리리집집  추추가가) 플랫폼 내에 추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교육자료 등 제공(��������������)

- 마이크로 러닝(Micro Learning), 가상·증강현실(�R, AR) 등 다다양양한한  

기기법법을을  활활용용하하여여  콘콘텐텐츠츠  개개발발ㆍ보보급급  중중

마. 거버넌스 강화

 관계부처 협업사업 추진

○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관계계부부처처  업업무무협협약약  체체결결(‘2%�!�%�)

* 탄소중립 시범ㆍ중점학교 107개교 선정 및 기후ㆍ환경교육프로그램 보급 등 지원

○ 그그린린스스마마트트  미미래래학학교교  중중앙앙지지원원협협의의체체  참참여여(‘2%�&	)

*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교사 연수지원, 학교 탄소중립 활동 지원

 기관ㆍ전문가ㆍ단체 등과 협력 추진

○ 기기후후ㆍ환환경경교교육육위위원원회회  참참여여 및 시시ㆍ도도교교육육청청과 소소통통(‘2%��	)

○ 미래세대를 위한 탄탄소소중중립립  교교육육  합합동동  선선언언식식  개개최최(‘2%���$)

○ 기기후후ㆍ환환경경교교육육  활활성성화화  포포럼럼  구구성성ㆍ운운영영(‘2%��	%2)

* 교육부, 기상청, 전문가, 단체, 교사 등 환경교육 관계자 논의를 거쳐 부처 합동

으로 탄소중립 등 학교 환경교육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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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추진계획

□ 탄탄소소중중립립  시시범범학학교교  선선정정 및 학학교교  기기후후·환환경경교교육육  지지원원단단  운운영영(‘21.9~)

* 8월 구성, 9월 탄소중립 시범학교 102개교 선정 및 본격 활동 시작

□ 탄탄소소중중립립  시시범범·중중점점학학교교 대상 기기후후·환환경경교교육육  지지원원(계속)

* 환경부, 교육부, 농림부, 해수부, 기상청, 산림청 공동으로 교육¤로¥¦ 등 지원

* (환경부, 교육부, 기상청) 기45Æ 교d 보급, 학교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교육 실§o내Ò 제작ㆍ배포, 환경교구 무료대여, 푸름이 이동환경교실 지원 등

□ 대대한한민민국국  환환경경교교육육  한한마마당당(‘21.1
), 학학교교  환환경경교교육육  성성과과공공유유회회(’21.11)

등을 통해 학학교교·사사회회교교육육  기기관관간간  교교류류 및 우우수수학학교교·동동아아리리 등 포포상상

* 환경부, 교육부, 기상청, 교육청, 환경89 등 공동 추진

□ ‘탄탄소소중중립립  기기반반의의  학학교교환환경경  구구성성  및및  지지원원  방방안안’ 마련(’21.!분기)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안 수립 / 탄소중립위원회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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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방안(안)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방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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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변화  환경적 요구 증가

국제 동향  국내 동향

교육기본법에 기후·환경교육 명문화(8.31)
     * 제22조의2(기후변화 환경교육)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채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일반국민은 시급한 환경문제 1순위 → '기후변화 피해 
및 대응'

청소년은 기후위기에 대한 불안감 호소(61.1%)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 환경문제 관련 미래세대, 지자체 
등의 자발적 행동 및 환경교육 요구 증가 

3

파리협정('16 발효), UN 기후정상회의('19. 9) 이후 120여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

2040년 이전에 지구온난화 한계에 도달 경고 (’21.8)
• IPCC 제54차 회의 평가보고서에서

℃ 상승

Ⅰ.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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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교 기후·환경교육
지원방안(안)

일반국민의 86%가 환경교육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나 환경과목 선택률은 저조

전국 중·고교 교원 24만 4천여명 중 
환경교과 담당은 104명(0.04%)

- 이중 환경 교원 자격 소지자는 35명

학교만으로는 복잡·다양하게 
변화되는 환경문제 교육에 한계

 환경교사 부족 환경문제 변화

'19 '20

104명(0.02%)

95명

환경교과담당교원수

'19 '20

35명(0.01%)
35명(0.02%)

환경과목 선택 저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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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과 협업하여 교장·교감, 교사 
대상 환경연수 과정을 확대하고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21.5~)

교사 연구모임 동아리 지원을 통해 
교사의 자발적인 기후·환경교육 
참여 유도

예비교사의 환경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양성대학교에 환경교육 강좌 개설 
등 지원
('21년 2개 대학 시범사업)

• 학교관리자(교장·교감 등) 교육과정 운영

• 방학 중 환경교사 직무연수* 실시

• 인천시교육청과 협력, 전국 환경교육 
교사 대상 환경생태 직무연수 실시

• 중앙교원연수원 온라인 강좌에 교사용 
연수 프로그램 개발 · 탑재 · 운영
(15차시 기후·환경교육 강좌)

- 한국교원대학교(중등예비교사)

- 청주교육대학교(초등예비교사)

교사연구모임동아리지
원

교사의자발적인
기후ㆍ환경교육참여유도

국립
환경인력
개발원

국립
생물자원관

국가환경
교육센터

7

※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등 산하기관도 운영 중

6

논리적 사고가 가능해지는 초등학교 1~4학년생 및 자유
학년제로 입시부담이 적은 중학교 1학년 대상 의무화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6.9일)

• 학생들은 이미 다양한 환경교육*을 받고 있어 일선 학교의 
부담은 경미할 것으로 예상

학교장이 환경교육을 위해 ‘노력’ 하도록 규정*

*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 제2항('18.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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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거점 마련 및 제도 운영 환경부가 학교와 사회의 기후·환경교육 소통창구 역할 수행

9

• 지역환경교육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 주도로 폐
교를 활용하여 시범사업으로 조성(‘21년 현재 서울, 부산 조성중)

에코스쿨

• 도시의 고유 명칭을 바탕으로 지역이 제안하는 환경교육브랜드
를 특성화한 도시를 지정 및 재정ㆍ행정 인센티브 제공

환경교육
도시 지정제

도입

• 5개 유형*으로 지정하여 사회환경교육과 연계하고 고교학점제
에 대비하는 학교 기후ㆍ환경교육 기반 마련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제 도임

•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학교 환경교육 성과 공유회 연계 
개최로 환경교육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프로그램 
연계

• 교육청·학교와 광역(지역)환경교육센터간 환경교육프로그램 
교류를 통해 학교와 지역이 연대하는 교육체계 마련

실 내

생태,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전시·체험 
영역의 환경테마관과 교육·연수실, 
아카이브 등

옥 외

태양광패널, 빗물저금통 등 에너지 
자립시설, 생태놀이터, 생태공원 등

교육기관 
연계

기 관

시·도교육청-광역환경교육센터, 학교-지역환경교육센터 등 연계를 통한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간 연계 지원

에코스쿨
연계

• 광역시 ·도청과 시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에코스쿨 조성 및 
연구, 교육프로그램개발, 체험교육, 교육지원 등 추진

복잡·다양화되는 환경문제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공교사 임용 확대

환경과목 전담 교사의 연간 시수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의 순회교사제도* 운영 필요

8

• 중·고교의 환경교과를 선택하는 학교는 전년대비 2.3배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0.1배 증가하는 등 환경교사 부족

환경교과담당교원수

• '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시 타 학교 교과목 이수 등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3년부터 운영 필요

'25년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23년부터 운영하여 타 학교 교과목
이수가 가능한 체계를 마련

순회교사제도

※ 환경교과 담당교원 104명 중 69명은 상치교사(환경교육 비전공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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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학교 내 활동, 자기 주도활동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차기 국가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환경교육 강화

10

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109개교*에 
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보급, 교사에 
대한 교수법 지원 및 학교 탄소중립 
활동 등 지원

환경부, 교육부, 기상청 및 소속·
산하기관 참여

국가환경교육센터와 한국교육개발원 
공동 실행조직 운영

민주시민교육과

한국교육연구원

환경교육팀

신기후체제대응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국가환경교육센터

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109개교 지원

학교탄소중립실현을위한
6개부처업무협약(4.13)

’21년은 임시조직으로 운영, 
‘22년부터는 국가환경교육센터 내에

6명의 전담인력 배치 계획

국가환경
교육센터

한국교육
개발원

공동
운영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환경교육 지원

기후변화감시과

지방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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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일정

12

환경교재 표준을 제시하고, 검정 등
을 통해 교재의 품질과 수준 관리

교수학습자료, 주변 교육시설, 현장
체험장소 및 체험요령, 관련 동영상,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발굴·지
원

플랫폼 내에 추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교육자료 등 
제공(www.keep.go.kr)

환경교육자원 DB

•시설(4,000개소), 프로그램(629건), 사회환경교육지도사
(1,156명)

환경교육사업 통합서비스 

•우수환경교육 프로그램 지정제 등 약 20여개 사업 전 과정 
통합행정시스템 호환 개발

홈페이지

•소규모 민간단체에 맞춤형 IT 기반 제공(1,000여건)

커뮤니티

•동아리, 네트워크, 연구회 등 모임활동 지원(500여건) 

기 타 

•디지털 콘텐츠(50,000여건), 환경교육 통계데이터 관리, 
유관기관 사이트 연동 등

정보제공자와 사용자
 편리성을 최적화

부처, 교육청, 지자체, 환경교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교육자료 수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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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탄소중립 교육프로그램 보급,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대상 지도방법 교육 등 연수지원, 학교 
탄소중립 활동 지원

* 환경부, 교육부, 기상청 공동, ’21.12

’21년 109개교, ‘22년 320여개교 지원 예정

* 환경부, 교육부, 기상청, 교육청, 환경단체 등 공동 추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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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여건 조성 및 지원 방안

박세희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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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반의 학교 교육여건 조성 및 지원 방안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교육연구사 박세희

1.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시작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P4G, G20, COP26 등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탄
소중립을 위한 실천 행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조
성되고 있다. 2021년 9월 교육기본법이 개정되었고,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으로 기후
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행동실천 교육의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의 능동적 전환에 대한 요구도 있다.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청소년들의 결석시위·기후소송 등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공유 확대 및 학습권리 주장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기후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등 환경교육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2.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

이재영 교수님의 ‘새로운 문명, 새로운 인간, 새로운 학교’로의 주제 발표는 기후
위기를 통해 자발적 가난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의 한계를 아는 문명, 사회, 인간을 
만들어가는 교육을 위해 지금은 불편하다고 느끼더라도 꼭 필요한 교육을 해야 한
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인호 교수님의 환경교육도시 지정과 확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협력
적 연대와 환경교육 관련 분석 자료는 교육기관에서 마을-학교 연계, 평생교육으로
서의 학교환경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혁 장학사님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발제에서 자치와 분권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네트워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통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설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세 분의 발제 의견에 대해 공감하며 교육부에서도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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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가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실천 미래인재 양성 방안

 교육부는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한 교육 혁신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는 탄소중립 
실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과정 및 학습지원 
확대와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둘째,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실천문화 확립을 위해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
전환교육과 환경보호 인식 및 실천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셋째,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실행체계 마련을 위한 환경교육의 법적 기반을 마
련하고 지원을 위한 조직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4. 탄소중립 기반 학교환경교육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2020년 10월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정책대화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통해 시작하
다’를 시작으로 2021년 전문가 협의회, 현장 교원 간담회, P4G 참석 등 학교환경교
육을 위한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는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 포럼 및 컨퍼런스를 준비 중입니다. 포럼 및 컨퍼런스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외 학교교육 정책 분석, 국제 컨퍼런스, 정책 제안 포럼 및 학교환
경교육 관련 기획 전시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교육 대전환을 위해 환경교육 법령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교육기본법 제22조2 기후변화환
경교육이 공포·시행(2021.9.24.) 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
장 기본법 제67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를 통해 교재 개발 및 교원연수 
등 학교 교육 강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수정안이 바로 
제10조의2 학교환경교육의 실시 법령입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역량 강화를 위해 2022개정교육과정의 목표와 내
용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태전환교육 반영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계
부처,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학교환경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환경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교원 교
원양성 과정에 환경생태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 하였고, 현직 교원을 대
상으로 환경감수성 함양 및 전문성 강화 연수 지원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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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부처와 협력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
부, 산림청, 기상청의 6개 부처는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2021.4.13.)
으로 학교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환경교육 관련 제
도 개선, 교육당사자 대상 교육 운영, 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 사업 공동 추진 및 
우수모형 확산을 약속하였습니다. 교육부-환경부-17개 시도교육청은 ‘2021. 환경공
동선언’(2021.9.13.)에서 교육기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에 대한 
토의를 하였고, 환경문제 인식과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을 약속하였습니다. 시도 단
위의 협력 활성화 및 학교 생태전환교육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합니
다. 학교의 기후변화환경교육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관을 운영
하고 있으며, 플랫폼 구축도 추진 중입니다.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 및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 등 탄소중립 실천의 장으
로서 학교 조성을 위한 탄소중립 시범·중점학교를 지원합니다. 2021년 탄소중립 중
점학교 5개교, 탄소중립 시범학교 97개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이를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탄소중립학교에는 관계부처 소관 전문분야를 활용한 복
합 지원, 기후변화 교재 활용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가칭) 탄소중립 기반의 학교교육여건 조성 및 지원 방안(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계부처-전국시도교육청-사회관계장관회의-탄소중립위원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발표되는 방안을 통하여 관계부처·시도교육청 합동으로 인간·자연·사회의 
공생을 배우는 생태전환교육 실현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실시하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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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욱 (경상남도환경교육원 교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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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의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1.사회환경교육기관지정제도입(제15조)
-시·도지사는환경교육을주된목적으로하는법인또는단체를사회환경교육
기관지정, 우수한기관에지원

2. 환경교육사자격제도개선(제16조)
-명칭변경(‘사회환경교육지도사’ → “환경교육사”), 환경부장관명의의자격증
발급, 보수교육의무화, 동일명칭사용금지등

3. 환경교육도시지정및지역환경교육센터정비(제27조, 제25조)
-지역환경교육의활성화를위하여환경교육도시지정·지원및지역환경교육센터
의체계및역할정비

4.환경교육주간(제23조), 포상(제29조) 등근거신설

제4차 기후·환경교육 활성화 포럼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과지역의역할

경상남도환경교육원
남용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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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환경교육센터 역할

4)환경교육주간(제23조), 포상(제29조) 등근거신설

-사회환경교육과학교환경교육과함께할수있는환경교육추진

-우수환경교육기관및활동가포상

5)도민환경교육의무화를위한환경교육학습계좌제도입

-공직자환경교육의무화도입

6)환경교육실태조사및환경교육백서발간

-매년환경교육활동결과공유및환경교육정보제공

-경남도환경교육플랫폼구축

광역환경교육센터 역할
1.지자체조례개정필요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에따른지자체환경교육진흥조례

개정필요

1) (가칭) 경남환경교육추진협의회구성·운영(환경교육거버넌스구축)

-경남도, 도교육청, 도의회, 유역청, 광역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네트워크등

2)사회환경교육기관지정

-도지사사회환경교육기관지정및행정적, 재정적지원등

3)기초환경교육센터행정적·재정적지원

-기초환경교육센터활성화를위한운영비지원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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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환경교육센터와 교육청 협치 사례

1. 초3년환경체험교육협력지원
-도내환경, 생태교육기관 11개기관
-초등학교 3년환경체험학습운영지원(경남도교육청우포생태교육원)

2. 찾아가는환경교육지원(40개교, 3,000명)
-초등학생(기후학교, 생태교실-5회 10차시)
-광역환경교육센터(프로그램, 강사지원등), 교육청(학교선정, 교육평가등)
- 22년중학교 1년자유학년제확대시행

3. 경남환경교육한마당공동주최주관
-학교환경동아리발표대회(우포생태교육원)
-청소년환경인포그래픽경진대회(교육청)

4.도교육청환경교육특구와기초환경교육센터협의사업추진등

제도와 제정

1. 기초환경교육센터재정지원관련기금조성
- 충남도 : 기초환경교육센터예산지원(10개소, 4천만원)
- 부산광역시 : 기초환경교육센터예산지원(2개소, 2천만원)

2. 광역환경교육센터예산
-환경부국비지원(6개소-부산, 울산, 인천, 경기, 충남, 경남)
-지자체예산지원(충북, 전북, 제주, 대전)

3. 사회환경교육기관및환경교육도시예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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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사회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와 요구

옥서초등학교 교사 장소영 

올해 10월의 날씨가 심상치 않았다. 10월 초까지 여름이었다가 갑자기 겨울
이 다가왔다. 여름은 확실히 길어지고 있고, 봄과 가을은 짧아짐을 몸소 느끼
고 있다. 2007년 이전이었다면 이 이상기온이 ‘빙하기와 간빙기의 주기에 의
한 것이어서 자연적이다’라는 주장이 계속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2007년 UN
의 산하기관이 조직한 이름도 생소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즉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패널’이 발행한 4차 평가보고
서는 기후변화는 인류활동의 영향임이 거의 확실하다라는 결론으로 이 논란을
종결시켰다. 아울러, IPCC는 올해 여름 6차 보고서를 내면서 지구의 기온은
평균 1.09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4차 보고서에서는 평균 0.79도로 불
과 15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 동안에 0.3도가 상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도. 사람들에게 이 숫자는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올까? 1도라는 변화를 설
명하기 위해 나는 이런 비유를 즐겨 한다. 내 앞에 1리터의 물이 들어가는 어
항이 있는데 이 어항의 수온을 1도 올리기 위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투여하
면 될까? 가스레인지 위에서 강불로 몇 분이면 될까? 장작을 몇 개 정도 떼면 
될까? 그럼 이번에는 오대양의 바닷물 전체 온도를 1도 올리고자 하면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투여하면 될까? 다행히 이 질문에 미리 연구한 과학자들이 
있다. 대기과학지(AAS)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지난 25년간 지구 바다 수온
은 매 1초 마다 원자폭탄을 약 4개씩 투하했을 때 바다가 흡수한 에너지량 만
큼 수온이 상승했다고 한다. 이 정도의 에너지량이니 지구 평균 온도를 1도 
올린다는 것은 가히 파괴적이다. 

이런 파괴적 에너지에 비해  ‘기후변화’라는 단어는 아무런 위기감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기후변화를 ‘기후위기’로 지구온난화를 ‘지구 가열’로 바
꾸어 부르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그리고 되도록 많은 지구인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동참해주면 좋겠다. 그러
기 위해서는 첫째, 기후위기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야 하고 둘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고 셋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만들어내고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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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적어도 첫째와 셋째 조건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육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지는 않지
만, 교육에 희망을 걸어볼 수는 있을 것 같다. 교육부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
책들을 세워가고 있고 그 시작 단계에 탄소중립 중점 및 시범학교 사업을 시
작하였다. 전국 5개 학교를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선정하고 각 학교에 2년간 1
억 5천만원을 지원한다. 울산 옥서초등학교는 전국 유일의 탄소중립 중점 초
등학교로 선정되었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기
후위기에 대해 배우는 것, 탄소문명사회를 돌아보는 것, 기후위기로 위험에 처
한 사람들을 방관하지 않는 것, 기후위기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
하겠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들을 요구하고 
지지하여 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탄소중립, 즉 탄소 순배출이 ‘0’가 
되는 과정은 3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제 그 시작 
단계에 서 있다. 

우리 학교가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받았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우리 학교가 
얼마나 많이 바뀔지 궁금해하였다. 에너지 전환을 무엇으로 할지, 옥외 환경교
육장은 무엇을 설치를 할지 그 많은 예산으로 무엇을 할지 본교 가족들도 1억 
5천만원이 가늠이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명을 모두 자연광으로 교체할까도 
생각하였고, 에너지모니터링이 가능하게 각 반에 모니터링 기계도 설치할까 생
각하였다. 그러나 공간혁신이나 학교 시설 교체로 과연 탄소중립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하였고, 우리 사회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교육은 과연 무엇일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 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학교는 기후위기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둘째,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스템적 
사고로 접근한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요구하고, 지지하는 시민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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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중점학교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대해 인식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것
도 필요하고 기후위기 문제가 공동체의 문제라는 점에 대해 인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이 과정은 학교의 문화로 이끌어내야 한다. 학교라는 공동체부터 기
후위기의 심각성을 시급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느끼게 
하는 것이다.

또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시스템적 사고로 접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요구하고 지지하는 시민을 기르는 
것을 본교에서는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가 기후위기에서 인류를 
구하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 기후위기 시대 공동체를 위한 정책의 반영과 탄
소중립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기대한다.

그렇다면 현재 초중등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 기후위기 교육은 얼마나 반영
되어 있을까? 기후위기대응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교육과정 이야기를 하지 않
을 수가 없는데, 초등학교는 기후위기라는 단어 자체를 교과서에서 거의 찾아
보기 힘들다.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하기 전에 개정된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칠 수 있지만 그렇다면 기후변화라는 용어는 등장할까? 아쉽게
도 기후변화라는 단어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5-6학년이 되어서야 
‘지구촌의 문제’, ‘계절의 변화’, ‘에너지’, ‘지속가능한 사회’ 등에 대해 배울 
뿐 이마저도 기후위기(혹은 기후변화)를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즉 현 교육과
정의 교과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초등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기후변화나 기
후위기에 대해 모르고 졸업할 가능성이 높다. 중등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환경
교과가 독립되어 있으나, 선택교과이기 때문에 환경교과를 선택한 학교여야만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초중등 교급 전체에서 환경교육은 교사의 의
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만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학교에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교육하려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교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가능한 학생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
고자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탄탄소소중중립립  환환경경교교육육  교교육육과과정정  재재구구성성  절절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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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주제 선정 주제중심 학년별 학습 요소 추출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과정 운영

학습자, 학교 여건 
바탕 주제 선정

>
주제 중심 학년 성취기준 분석
지속가능사회 학습 요소 추출

>
주제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

탄소중립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 

      가가))  탄탄소소중중립립  환환경경교교육육  주주제제  선선정정

탄소중립 환경교육 교육과정 편성을 위하여 학습자 발달 수준과 학년 간 위계 

설정에 따라 주제를 설정한다. 환경교육 주제 선정은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

(SDGs)와 연계함으로써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탄소중립 시대를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교육이 학교 전체적

으로 접근되도록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학년 운영시기 주 제 주제통합 관련 교과 SDGs 중점 목표

1학년 4월 - 6월 학교 숲을 탐험해요 (생태도감 만들기) 국어 바생 슬생 즐생 창체 15. 육상생태계보존

2학년 3월 - 5월 고기 없는 식사를 해요 (식물 食 실천) 국어 즐생 슬생 바생 창체 03. 건강과 웰빙

3학년 4월 - 10월  초록이 가득한 교실(교실綠화사업) 국어 창체 수학 과학 미술 15. 육상생태계 보존

4학년 4월 - 9월 가정과 연계한 에너지 절약 교실 국어 미술 창체 과학 07. 지속가능한 에너지

5학년 4월 - 6월 기후 위기에 대응한 Clean Mobility 국어 미술 실과 과학 13. 기후변화와 대응

6학년 4월 - 10월 지구를 살리는 자원 순환 가게 국어 수학 미술 실과 창체 12.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표 5-6> 학년별 탄소중립 환경교육 주제 및 SDGs 중점 목표 연계 예시

나나))  탄탄소소중중립립  환환경경교교육육  학학년년별별  학학습습  요요소소  추추출출  

     구분
차시 교과 및 단원 성취기준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내용

1~2

국어/ 6.정보와 
표현 판단하기

[6-국02-04] 글을 읽고 내용의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뉴스와 광고를 보고 세계에 관심을 가지기

3~4 광고에 나타난 표현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5~6 뉴스에 나타난 정보의 타당성 알기

7
사회/ 2. 통일 
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6사08-05] 지구촌의 주요 환경 문제를 조사하
여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환경 문제 해결에 협
력하는 세계 시민의 자세를 기른다.

지구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환경 문제 알
아보기

<표 5-7> 학년별 탄소중립 환경교육 성취기준 및 학습 요소 추출 예시 

  

다다))  SSEEEEDD--BBaacckk  교교수수학학습습  방방법법을을  활활용용한한  탄탄소소중중립립  환환경경교교육육  프프로로젝젝트트  교교육육과과정정  

단계 소주제 차시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내용 관련 교과

<표 5-8>SEED-Back 교수학습 모형에 따른 환경교육 프로젝트 전개 과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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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22학년도 교육과정 환경학습권 확보 방안(교육과정 자율 편성)

구분
1~2학년군 3~4학년군 5~6학년군

기준 본교 증감 기준 본교 증감 기준 본교 증감

교
과

국어
482

(+34)
467
(+34)

-10 408 384 -24 408 327 -24

바생 도덕 160
(+32)

160
(+32)

-10
68 61 -7 68 61 -7
204 184 -20 204 184 -20사회

수학 256 256 -10 272 259 -13 272 259 -13

슬생 과학 224
(+32)

224
(+32)

-10 204 184 -20 204 184 -20
실과 136 116 -20

즐생
체육

384
384
(128)

0
204 204 0 204 204 0

음악 136 136 0 136 136 0
미술 136 136 0 136 136 0

영어 136 136 0 136 136 0

교과소계 1506
1506 
(+98)

-30 1,632 1,548 -84 1,768 1,607 -104

창
체

자율

272

202 -30

204

100 -31

204

100 -31
동아리 50 0 50 0 50 0
봉사 10 0 10 0 10 0
진로 10 0 13 0 33 0

선택

공통 AI 30 55 55

환경 30 60 60
학년 주제통합 학년자율 학년자율 학년자율

학년군
동아리 50 50 50
진로 10 13 33

(전환교육 편성)

교과+창체 1744 1972 2176

 옥서초등학교에서는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학교교육을 위해 학교전체적 접
근과 학년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프로젝트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1학년은 
학교의 녹색 정원을 통한 환경감수성 교육, 2학년은 채식 급식 메뉴 만들기 
프로젝트, 3학년은 교실녹화와 미세먼지와의 관계, 4학년은 에너지교육, 5학년

단계 소주제 차시 주요 학습 내용 및 활동내용 관련 교과

Search (탐색) 자원순환
과정

1-11/ 33
○ 지구촌의 다양한 환경문제 알기
- 다양한 환경문제,  폐기물처리문제의 심각성 인식하기

국어, 사회, 
실과. 창체

Experience
(경험 확장)

자원순환
문제 및 
실태조사

12-17/ 
33

○ 탐구문제 확인하기, 자원순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알기
- 자원순환 실태 조사하기

사회, 수학,
창체

Each of life
(개별화)

자원순환문제 
해결방법

18-25/ 
33

○ 바다를 살리는 플라스틱, 바다오염 문제의 심각성 조사하기
○ 가정과 학교에서의 슬기로운 에코 생활
- 가정(학교)에서의 실태와 개선 방법 알아보기

창체, 국어

Digital based
(디지털화)

이렇게 
달라졌어요.

26-33/33

○ 교장 선생님과 함께하는 생태환경 교육
- 자연과 살아가는 미래 대비 교육
○ 메타버스로 모의 UN 세계정상회의 참가하기
○ 이렇게 달라졌어요
- 달라진 나의 생활 자료 공유 플랫폼을 통해 발표하기

국어, 미술,
창체

- 98 -



Ⅲ. 지정토론 자료

- 6 -

은 친환경 수송수단 탐구, 6학년은 학교 생태도감 제작과 자원순환가게 운영
을 추진중이다. 이 프로젝트의 내용들은 교과서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지 않
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탄소중립 중점학교 목적에 맞게 대부분 재구성하였
다. 따라서 교육 내용에 있어서 내용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내용전문가는 대부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 중에 있다. 즉, 지역사회
가 가진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어떠한 환경교육이 가능한지 주제 선정의 어려움, 둘째, 적절한 사회환경교육
지도사를 찾는 어려움, 셋째, 환경교육을 보조해주는 교재와 교구 선정의 어려
움이다. 즉, 우리 지역사회에 어떤 주제로 환경교육이 가능한지 알 수 있도록
매핑해 놓은 사이트를 발견하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어떤 강사가 유능한지, 어
디로 연락해야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지, 환경교육을 보조해주는 교재와 교구
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어떤 교구가 좋을지 등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 측면도 주력해야 할 부분이다. 교원연수 15시간 –
30시간으로는 부족하다. 1교 1교사 6개월 단위의 교원 기후위기 환경교육 연
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연수 기간이 매우 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
리는 이미 이런 사례를 가지고 있다. 영어교육 강화를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
은 비용과 자원을 투입하며 학교 영어교육을 위해 노력해왔는가? 기후위기의 
문제는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기에 영어교육보다도 교원 연수의 우선순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실천하는 학생을 기를 수 
있는 사회분위기의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환경교육은 지구라는 공동체의 문
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지구적 규모의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환경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관심을 가지는 학생이 적은 것은 
공동체를 위한 학습이 자신을 위한 공부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탄소문
명 사회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필요한데, 이 문제는 학교 뿐만 아니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사회는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행복이 여전히 탄소문명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라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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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소
외되지 않는 삶과 같은 소극적 공동체 유지에서 나아가 ‘행복한 공동체’를 우
리 아이들의 배움터로 물려주어야 하겠다. 아이들은 사회에서 더 많이 배운다. 
어떤 공동체를 물려줄지는 어른들이 노력해야 한다.

탄소중립사회도 그렇다. 아이들은 언젠가 커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 매 
순간 결정의 순간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공동체는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공동체가 우선시 하는 이념과 가치가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
이다. 공동체에 유리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념과 가치를 아이들
에게 남겨주어야할지 고민하고 가르쳐야 한다. 교육과정에 이런 고민이 반영되
어야 하고, 교사 연수를 시키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노력들
이 필요하다. 사회도 학교의 이런 변화를 지지하고 오히려 더 촉진해야 한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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